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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가야의 가마터에서 연화문 벽돌(塼)을 확인하다! 

문화재청(청장 나선화)은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 발굴조사 사업을 효과적으

로 추진하기 위하여 (사)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(회장 조상기)에 국비 위탁

하였는바, 고령 송림리 유적의 조사기관으로 선정된 (재)영남문화재연구원(원장

박승규)은 2014년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송림마을

북편 야산(산36-7)에서 발굴(시굴)조사를 실시하여 대가야 토기와 벽돌을 굽던

가마터를 처음으로 확인하였다.

  가마 형태는 발굴(시굴)결과 장타원이며 가마 윗 부분이 무너진 상태이므로 정밀 

발굴조사에 의해 분명해 질 것이다. 가마터 주변에는 넓은 범위로 대가야 토기편들

을 확인할 수 있어 고령 지산동고분군 등 대가야권역 고분군에 부장되는 토기를 공

급하였던 대규모 생산 시설로 추정된다.

  조사단은 이번 발굴(시굴)조사를 통해 가마터에서 긴목항아리, 원통모양 · 바리모

양 · 낮은 원통모양 등 그릇받침, 뚜껑, 굽다리접시 등 다양한 종류의 대가야 토기

와 함께 방형 또는 장방형의 벽돌(塼)을 수습하였다. 벽돌 가마터는 함께 구웠던 대

가야 토기의 연대를 통해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엽 사이에 집중 운영되었던 것으

로 파악된다. 

  특히 벽돌 중에 한 겹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연꽃 무늬가 찍힌 벽돌이 출토되어 

주목된다. 연꽃 무늬는 고령 고아동벽화고분의 연화문 벽화 외 실물 자료로 처음 

확인되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. 고령 송림리 가마터 출토 벽돌 연화문 꽃잎은 

곡선적이고 사실적인 것과 비교해 고령 고아동벽화고분의 연화문 꽃잎은 직선적이

고 형식적으로 표현되어 있어, 고령 송림리 가마터 출토 벽돌 연화문이 오래된 형

식임을 알 수 있다.

  지금까지 대가야사 연구가 고분 발굴과 그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대가야

의 생활상 복원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. 이번 발굴(시굴)조사에서 대가야 토기와 벽돌

을 생산했던 송림리 가마터가 확인되어 대가야 토기와 벽돌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

연구, 나아가 대가야사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.

붙임 : 사진 자료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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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유적전경

2. 벽돌가마 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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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연화문 전(대가야 지역 최초 확인)

4. 출토된 벽돌

3. 가마 전체 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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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연화문 전(대가야 지역 최초 확인)

6. 각종 대가야 토기


